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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적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형성과 변화의 기제를 보다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심리 반응
들의 예측 변인으로 상정하고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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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훨씬 긍정적인 신뢰도, 태도, 행동 의도를 표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친자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사회적 가치 지향의 주효과도 일부 검증되었다. 주관
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관적 지식이 신뢰도, 태도, 행동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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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 원자

력 발전은 항상 논쟁적인 화두였다. 국내에 발전

소가 최초로 건립되어 원자력을 활용한 전력 생산

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사회적 공론장 내에서 끊임없

는 담론 경쟁을 거듭해 왔다(Kim, Chung, & 

Chang, 2013).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전력의 안

정적 공급 등을 논리적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 

찬성 측과 치명적 안전사고로부터의 자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체 가능성 등을 내세우는 원

자력 발전 반대 측 사이 견해 차이는 여전히 평행

선을 달리고 있다(Lee, Kim, & Kim, 2015).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자력 발전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만한 정

책 집행이 쉽지 않은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김

병준, 2020; 윤순진, 2018).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고도로 정치화되

어있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가 내재되어 있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

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Chang & Kim, 2014). 일련의 실증적

인 연구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언론 기관들은 각

자의 정파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에 따라 상이한 

논조의 원자력 관련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고

(Choi, 2016; Jueng, Jang, Ko, & Park, 2016; 

Kim & Lee, 2005; Park, Lee, & Han, 2014), 각

자의 정치적 성향 및 가치관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뉴스에 스스로를 선택적으로 노출시키는 수용자

들은 원자력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의도 등이 편

향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2017; Lee & Park, 2019).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

암아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가

치내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신념에 따라 국민 여론이 양

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Chang, 2016; Kim, 

Lee, & Cho, 201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여론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7년 새로운 정

부가 발표한 탈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 

발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및 국

민 의견 수렴, 그리고 가장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

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관련 이슈들

이 시시각각 등장함에 따라 더욱 첨예하게 대두되

고 심화되어 왔다(Choi, 2018; Kwon & Jun, 

2015).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의 대표

적인 갈등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 및 국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그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기 어려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Kang, 2018; 

Lim & Kim, 2020). 또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후

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사건,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 등 중요

한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Jin, 2012; Kim & 

Yun, 2010; Lim & Kim, 2018). 따라서 원자력 발

전에 대한 개인 인식의 형성과 심화에 미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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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 여

론의 기제와 동역학을 이해하는 시도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

한 개인 심리적 변인들이 원자력 관리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

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

로써 작금의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형성과 변화의 

기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대한민국 원자

력 여론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세 가지 개인 심리적 변

인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의 사

회적 가치 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이다. 사

회적 가치 지향은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투영된 

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Yang & Yoon, 

2013), 사회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자신과 타인 사

이에서 나누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

나는 개인적 선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Messick & 

McClintock, 1968). 사회적 가치 지향을 개념화

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일련의 연구들은 일반적

으로 개인들이 친자기적 지향(proself orientation)

과 친사회적 지향(prosocial orientation)으로 구

분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예를 들면, Eisenberger, 

Kuhlman, & Cotterrell, 1992; Sen & Bhattacharya, 

2001; Van Lange & Liebrand, 1991). 또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개인의 이익

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

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Kim,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

구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이 원자력 관련기관

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

한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두 번째 변인은 주관적 지

식(subjective knowledge)이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주관적 지식을 개인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

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합리적이고 이

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형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분

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행동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Kim, & Choi, 2010; You, Park, & 

Jin, 2016). 원자력 발전 이슈 관련 여러 선행 연구

들에서도 주관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개인 지식의 

수준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력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예를 들면, 

Chung, Mok, & Kim, 2018; Ko & Kim, 2016; 

Lee & Lee, 2011; Park & Kim,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의도 등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변인이 가져오는 주효과와 다른 변

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분석적 초점을 경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

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는 정치적으로 

맥락화 되었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관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F

rid
ay

, J
ul

y 
9,

 2
02

1 
2:

16
 P

M



www.earticle.net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5, No.2, jun, 2021 105

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

력 정책 지지 의도 등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 여타 

변인들과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조사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서 점차 정치화, 가치내재화 되어 가고 있는 원자

력 발전 관련 여론 형성의 역동적인 구조를 규명함

과 동시에 학문적, 실무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과 여론 지형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충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오인화, 2017).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었던 공론화위원

회는 당시 신설 중이었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제

5호기와 제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재점화시킨 바 있다(Hyun 

& Moon, 2019). 약 석 달에 걸쳐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을 목표로 점진적인 원자

력 발전소 건설 축소를 지향할 것을 최종적인 권고 

사항으로 도출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Hong, 2019). 

이러한 결정은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측으로부

터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고, 현 정부의 전반적

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초가 되었다(Choi, 2018).

이러한 최근 사례에서도 관찰되듯 대한민국에

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이성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종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 이슈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치화되고 가치 내재적인 사

안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Chang, 2016; 

Lim & Kim, 2018). 과거 경제 성장 및 에너지 수

급 안정성을 우선 과제로 삼은 소위 보수 정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책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다(Kang, 2012). 반

면, 현 정부를 포함한 소위 진보 정권들은 환경 보

호 및 국민 불안 등을 근거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책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

다(Kil, Yoon, & Lee, 2019).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은 정치 이

데올로기의 관점으로 조명되어 왔으며, 정쟁의 수

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Chang & Kim, 2014; 

Joo, 2018). 당연한 수순이지만 원자력 발전을 둘

러싸고 정치화된 사회적 담론은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비교를 통한 합리적, 

이성적 판단 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이

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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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wang, & Kim, 2017).

몇몇 실증적 선행 연구들은 언론의 정치적 성

향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의 논조 차이와 

수용자들의 선택적인 노출을 근거로 정치화, 양극

화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여론지형을 설명하

고 있다. 특히 뉴스 기사는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인데(Han & Kim, 2011; Kim, 2012),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표방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의 전반적인 논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

증적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같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안이라도 소

위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언론에서는 상

대적으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이 발견되는 

반면, 소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언론

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이 

게재된다는 점이다(Lee, 2017; Park et al., 2014; 

Shin, Keum, & Chung, 2012).

한편, 뉴스의 틀짓기 효과를 고려할 때, 이렇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는 

뉴스 기사는 각각의 언론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수용자들의 인식체계에 영향력을 미친다(Kim & 

Yun, 2010).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은 자신의 성향

과 취향에 맞는 언론사의 뉴스만을 선택하고 스스

로를 노출시킴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편향성을 갖게 된다(Lee & Park, 2019; 

Roh & Min, 2012). 이러한 현상이 종합적으로 발

현되어 스스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 성향 언론 매체를 

통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에 노출되고, 진보적

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성향 언론 매체를 통해 원자력 발전 관

련 기사에 노출된다(Kim, 2017). 또한 정파적 성

향별로 상이하게 구성되는 뉴스 기사의 논조 때문

에 보수 성향 언론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수용자들

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

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진보 성향 언론 매체

를 주로 이용하는 수용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

다(Lee, Park, & Han, 2015).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이 원자력 발전 관련 심리 반

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 지향

앞서 살펴 본 원자력 발전 이슈의 정치화, 언론

의 편향성, 선택적 노출의 효과 등 거시적, 중시적 

차원의 영향 요인들 외에도 보다 미시적인 개인 차

원의 특성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심리 반응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성로(Lee, 2006)는 탈물질

주의, 신자연주의 등의 개인적 가치관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호와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해정 외(Shin etal., 

2012)의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탈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원자력 발전 이슈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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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연재와 김서용(Yoo & Kim, 2015)은 

과학적 낙관주의, 환경주의 등 개인의 가치관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적 

낙관주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감

소시킴으로써 개인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였으며, 

환경주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인식

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원자력 수용성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은 원자력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상대적

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이지만, 환경, 위

험, 보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에서는 활발하

게 논의되어 온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면, 

Kim & Park,, 2002; Murphy & Ackermann, 

2014; Sutterlin, Brunner, & Siegrist, 2013). 사

회적 가치 지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

용 속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 자원 분배

의 방법을 결정하는 개인의 비교적 일관된 기질 또

는 성향을 의미한다(Bogaert, Boone, & Declerck, 

2008). 한정된 사회적 재화를 본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공

동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

지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향은 개인의 성

격적, 심리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

게 된다(Kuhlman & Wimberley, 1976). 즉, 사회

적 가치 지향은 어떠한 개인이 사회적인 재화를 공

유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개념이자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가치 지향은 특히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설명하고 예

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가치 지향은 개인이 본인과 다른 사람들 간 자원 분

배의 결과를 예측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생각, 태도, 행동 등의 동기를 유발하

기 때문이다(Murphy, Ackermann, & Handgraaf, 

2011).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 지향

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Van 

Lange, 1999). 우선 자원 분배에 있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으로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경향의 사람들은 친자기적 지향 인간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친자기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은 개

인적 이득의 극대화, 자기 목표 달성 등이 지상 최

대의 과제이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생

각과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경주되는 

경향이 있다(Kim, 2006). 반면, 본인과 다른 사람

들 간 공평한 자원 분배와 공존을 통한 상호 호혜

적 관계 유지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경향의 사람들

은 친사회적 지향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사

회적 지향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 이득 차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한 평등주의적이고 상

호 의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im, 2013).

사회적 가치 지향의 이론적 유용성은 많은 선

행 연구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특

히 사람들의 친사회적, 친환경적 행위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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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에 

주목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영주와 여운승(Lee & Yeo, 2014)의 연구에서

는 사회적 가치 지향을 친환경 식자재 구매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친

환경적으로 가공된 식자재는 환경 보호에 기여함

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

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공된 식자재

보다 가격이 비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자기

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금전적인 동인에 의거하여 

친환경 식자재 구매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

지만,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환경보호 동인

에 따라 친환경 식자재 구매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김지경(Kim, 2006)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 보다 공동체의 모금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

로 동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친사회적

인 성향의 사람들이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자신의 몫을 희생하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내재

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사회적인 성향

의 사람들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 보다 친환

경적인 행위에 동참하고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Kim, 2013; Kim & 

Lee, 2009; Lee, 2011; Park & Jeong, 2006).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물

질주의/탈물질주의, 개발주의/보호주의, 과학주

의/자연주의 등의 대립적인 가치와 이념들이 내재

되어 있는 사안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Lee, 

2006).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과 태도가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

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을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주관적 지식

특정 주제나 대상에 관한 지식은 해당 객체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 지식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마케팅, 소비자 

연구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발달된 지식 체

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Hershey & Walsh, 2000; 

Wood & Lynch, 2000).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

상이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정

교화된 정보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관계적 정보 처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지식이 낮

은 사람들과 비교해 속성 중심의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 단서나 문맥 효과에 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지식이 낮은 사람들은 정보 

처리를 위한 능력과 동기가 결여되고 제한된 지식 

체계로 인해 속성 중심의 엄격한 정보 처리가 어렵

다. 이로 인해 지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외적 단

서나 경험치를 이용한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지식은 크게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

과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객관적 지식은 기억 체계에 저장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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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이나 정보를 뜻하는 

사실적 지식인 반면, 주관적 지식은 사람들이 특

정 대상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 평가, 주관적 확신 또는 알

고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Alba & Hutchinson, 

2000; Brucks, 1985). 이런 점에서 주관적 지식은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지식의 정도로 이해

할 수 있다(Park & Kim, 2015). 한편, 이들 두 지

식 차원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 탐색과 처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지식은 개인의 선

택에 대한 평가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만, 주관적 지식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고 효

율적, 전략적인 평가를 위한 경험 법칙(rule-of- 

thumb)이나 휴리스틱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한

다. 대체로 주관적 지식수준이 낮을 경우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외부 정보를 탐색하지만, 주관적 지

식수준이 높을 경우 기존 지식 체계에 저장된 정보

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Alba & 

Hutchinson, 1987).

최근 연구 동향을 고찰해 보면 원자력 관련 객

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원자력 관련 지식의 증가

가 원자력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견된다. 먼저, 정원준 외(Chung 

et al., 2018)의 실험 연구에서는 원자력 정보원,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 거주 지역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원 주체(사회과학자 또는 자연과학자)와 무

관하게 긍정적 메시지 대비 부정적 메시지는 이해

관계자의 원자력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동일한 정보 제공자와 메

시지라 하더라도 원자력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객관적 지식수준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

전 및 사후 수용도가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 지식의 긍정적

인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위험 지각, 정부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민창, 

안주아, 그리고 김유미(Lee, Ahn, & Kim, 2018)

의 연구 역시 원자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지각

할수록 위험 지각이 낮으며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

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위험 

지각과 정부 신뢰도는 원자력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변인이 원

자력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수용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규명하였다. 한편, 김근식(Kim, 2019)

은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

적으로, 원자력 지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원

자력에 대한 정부 신뢰가 높아진다고 했으나, 동

시에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증가한다고 하

였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객관적 원

자력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편익 인식이 높아질수

록 원자력 수용성이 더 크게 증가했으나, 객관적 

원자력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원자력 감정

이 커질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덜 감소해 부정적 감

정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밝혔다. 전체적으

로, 인구학적 요인, 편익 인식, 위험 인식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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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했을 때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원

자력 수용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지식과 수용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원자

력 발전 인식에 대해서 연구한 고대유와 김영곤

(Ko & Kim, 2016)은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 인식과 

차세대 원자력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

을 밝혔다. 이들은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물론 편익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주와 이영애(Lee & Lee, 2011)

는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낙인에 미치는 신뢰, 

감정 그리고 주관적 지식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 높을수록 이익 지각

이 증가한 반면, 낙인 반응에는 부정적 영향력이 

행사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이 방

사능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원

자력이 제공하는 전기에너지의 혜택 및 안전성 등 

긍정적 이익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원자력이 가

진 불명예스러움이나 비도덕성 등의 낙인 반응에

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와 혜택 등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지각된 이익을 높일 수 있

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원자력 발전

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발전에 대

한 다양한 심리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개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

적인 차원의 지식수준에 분석적 초점을 두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지향과 함께 주

관적 지식을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

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정치적 성향

본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과 함

께 분석적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변인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특히 대한민

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고도로 정치화

되어 있고,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 관련 인식, 

태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예

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 성향 

간의 상관관계이다. 개인의 정치 성향은 개인의 

가치관을 투영한다(Byeon, 2014). 어떠한 사람이 

보수적인 또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공개적

으로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수적인 

또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옹호하고 내재화하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Kim & Lee, 2006; Lee, Rhee, 

& Chung, 2015). 주지하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다

양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상충하는 사회적 이

슈이다.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개발주의와 보호

주의, 과학주의와 자연주의 등 다양한 가치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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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사회적 담론 속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정

치 성향은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태도, 행동 등으로 연결될 가능

성이 높다(Lee, 2006).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과학의 가치를 신봉하고, 개발과 발전을 통한 

인류의 복지 증진을 선호한다. 반면, 진보적인 정

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과 환경의 보

전 및 인간 사회와의 조화를 중시하고, 물질적인 

번영과 경제 성장 우선주의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Milbrath, 1984). 즉, 사람들은 각자의 정치 성향

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정치화되고 양극화된 대한민국

의 언론 보도 행태와 담론 지형이다. 앞서 설명했

듯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담론은 이미 정치 편향적이고 양극화

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뉴스 기사를 생산하

고 있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원

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원자력 발전에 비판적인 뉴스 기사를 생산하고 있

다(Park et al., , 2014). 또한 언론을 중심으로 형

성된 공론장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 성

향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정보에만 스스로를 노

출시킴으로써 정보의 편식과 인식의 양극화를 심

화시키고 있다(Kim, 2017; Lee et al., 2015). 결

국 개인의 정치 성향이 선택적 노출과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인식의 양극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

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

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

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등과 함께 상호작용적으로 행사하는 효과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 변수에 대한 고찰 및 연구문제 도출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개인의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 

발전 여론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져 왔다. 왕재선(Wang, 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뢰가 

개인의 원자력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수원에 대

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 모두 원자력 수용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관리 기관인 한수원에 

대해 강한 신뢰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주

거하는 지역에 설립된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추

가적인 발전소 건설, 핵폐기장 시설물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송해룡과 김원제

(Song & Kim, 2015)의 연구에서도 원자력 발전

소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 

인식은 낮아지는 반면, 위험 수용도는 높아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개인적인 차원의 신뢰가 전반

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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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개인 차원의 변인들인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

향이 원자력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선 사회적 가치 지향

과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개발주의/환경주의 등의 

가치 내재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친사회적 또는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따라 원자

력 발전 기관에 대한 개인의 신뢰도도 다르게 형성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의 이

론적인 개념과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사

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탈물질주의와 환경주의에 

입각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고, 친자기적 성향의 사

람들은 물질주의와 개발주의에 따라 원자력 발전

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다(Kim, 2005).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

뢰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Kim, 

Kim, & Lim, 201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 또한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알

고 생각할수록 원자력 발전 기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관리 기관 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

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전

반에 대한 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Chang, & 

Kim, 2017). 즉,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 또한 높게 형성된다는 의미이

다. 박천희와 김서용(Park & Kim, 2015)의 연구

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

록 원자력 관리 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이 규명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소비,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정치적 성향 또한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보수적

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반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원자

력 발전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면, Chung 

et al., 2018; Kil et al., 2019; Lee et al., 201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

적 성향과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

는 일련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가

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원자

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다양한 상호작용 효

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참고할 만한 이론 또는 

실증적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인들 간 상호작

용 효과의 유무 또는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성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적 시도는 복잡

하고 다면적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의 형성 기

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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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석적 고려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 성향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어떠한 주효과 또는 상호작

용 효과를 미치는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태도는 특정한 대상 또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이 견

지하는 부정적, 긍정적, 또는 중립적 감정을 의미

하는 개념이다(Kim, 2015).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한 대상 또는 사안에 대한 인지적 

인식이 태도라는 감정 형성 및 평가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Ko & Kim, 2016; Park & Lee, 

2018). 또한 계획행동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

의 행동 의도 또는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행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Cha, 2005). 이러한 

태도의 개념적 특성과 의의 때문에 일련의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연구에서도 태도는 중요한 변인으

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이형민과 박진우(Lee 

& Park, 2019)의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는 원자력 관리 기관인 한수원과의 조직ᐨ공
중 관계성 인식과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매개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

이 원자력 관리 기관으로서 한수원에 대해 긍정적

인 조직ᐨ공중 관계성을 인식한다면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

고,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친

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

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원

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

는 경향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대해서

도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

가지로 친자기적 성향의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

주관적 지식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

구들에 따르면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아지고 위험 수용

성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형성된다(예를 들면, Kim, 

2012; Kim, Chung, & Chang, 2013). 이러한 점

을 감안한다면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 또한 원자력 발전 기

술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 여

러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히 대한민국에

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성향의 연속선상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

다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

해 생각하는 감정적인 평가인 태도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Hwang, Kim, & Cha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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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

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

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각각의 주효과

와 탐색적인 차원에서 각 변인들이 형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통계적으

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 성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어떠한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계획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 의도는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예측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인이다(Sohn & Lee, 2012). 

합리적,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전

제한다면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의도는 실제 행동을 

유도하고 제고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이 형성하는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형성되는 여론의 가장 기본적

인 단위 척도라고 할 수 있다(Lee & Park, 2019).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

한 개인의 행동심리학적 찬성과 반대를 분석하기 

위한 변인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제안하

였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

고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수준을 결정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

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지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감정 반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또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주관

적 지식수준에 따라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상이하게 형성될 가능성 또한 개연성이 있다. 선

행 연구들을 통해 일관적으로 검증된 주관적 지식

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친

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또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Stoutenborough, Sturgess, & 

Vedlitz, 2013).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

하게 형성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

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Lee et al., 2015).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

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친원

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 성향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어떠한 주효과 또는 상호작

용 효과를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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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설문 조사 설계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문제 및 연구 가설의 실증

적인 분석과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 전국 규모의 설

문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 조

사 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을 구

축하고, 전문 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거

주 남녀 패널들에게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

다. 설문 조사 결과, 총 630명의 참여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630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남

성은 308명(48.9%), 여성은 322명(51.1%)인 것

으로 확인되어 여성 참여자가 다소 많은 가운데 비

교적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평

균 연령은 42.8세(SD ＝ 12.18)였고, 최소 연령은 

19세, 최대 연령은 5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인구에 비례하여 경기도 거주자들

이 가장 많았으며(151명, 24%), 그 뒤를 이어 서울

(138명, 21.9%), 대구(43명, 6.8%), 부산(42명, 

6.7%), 인천(39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사회적 가치 지향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 변인들 가운데 하나인 사

회적 가치 지향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가장 많이 

차용되었던 방법인 Decomposed Game(DG) 도

구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방법은 여러 연구

들을 통해 문항 간 신뢰도, 내적 타당도, 검사ᐨ재
검사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바 있다(Eisenberger et 

al., 1992; Liebrand & Van Run, 1985; Yang & 

Yoon, 2013).

DG에서 설문 참여자들은 총 9개의 게임 시나

리오로 구성된 일련의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 각 

게임 시나리오는 본인과 다른 사람 간 한정된 재화

를 분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참여자들은 

각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화를 할당할지, 아니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를 할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각 게임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화를 할당하는 경우 친자기적인 성향을 보

이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

일한 양의 재화를 할당하는 경우 친사회적인 성향

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총 9개의 시나리오 가

운데 6개 이상 일관된 결과가 나오면 해당 응답자

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총 630명의 응답

자 가운데 친자기적인 지향을 보인 응답자가 총 

235명(37.3%), 친사회적인 지향을 보인 응답자가 

총 347명(55.1%)이었다. 반면, 48명(7.6%)의 응

답자는 일관적인 사회적 가치 지향을 나타내지 않

는 것으로 파악되어 결측 인원으로 산정하였다. 

결국 총 63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결측 인원 48

명을 제외한 58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

을 진행하였다.

주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5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예를 들

면, Kim, 2012; Ko & Kim, 2016; Park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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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항은 ‘원

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

자력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

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등 5개였다. 문항 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34인 것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한

편, 통계 분석을 위해 전체 평균 값 3.76(SD ＝ 

1.14)을 기준으로 주관적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된 전체 

582명의 표본 가운데 주관적 지식이 높은 집단으

로 구분된 응답자들은 총 258명, 주관적 지식이 낮

은 집단으로 구분된 응답자들은 총 324명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은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보수와 진보의 

두 집단으로 유목화하였다.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과 함께 

보수와 진보 두 가지의 선택 사항만 제시하여 응답

자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명확하게 표명하도록 하였다. 전체 표본 582명 중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표명한 응답

자들은 총 302명, 진보적이라고 표명한 응답자들

은 총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인들

본 연구의 종속 변인들은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친

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총 세 가지이다.

먼저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7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선행 연구들(예를 들면, Kim, 2012; Ko & 

Kim, 2016; Park & Kim, 2015)에 대한 검토를 바

탕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신뢰

할 만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업

은 신뢰할 만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

제 기관은 신뢰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

부 기관은 신뢰할 만하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정

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

력 발전소가 정부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와 같은 측정 문항들을 도출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48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였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는 7점 의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Osgood, Suci, & Tannenbaum, 1957; Asplund 

& Norberg, 1993). 설문 참여자들은 ‘원자력 발전 

기술’이라는 대상에 대해 ‘비호의적이다/호의적이

다’, ‘나쁘다/좋다,’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라는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각자의 태도를 표명하였

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3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는 7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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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s M F p

32.082 1.923 .581

Table 3. Box’s test of equality of covariance matrix

F p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1.237 .214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1.918 .257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1.427 .228

Table 2. Levene’s test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Groups Mean SD 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Social Value 
Orientation

Pro-socials 3.14 1.02 347

Pro-selfs 3.19 1.34 235

Subjective 
Knowledge

High 3.62 0.92 258

Low 2.79 1.51 324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3.37 1.17 302

Progressive 2.93 1.05 280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Social Value 
Orientation

Pro-socials 3.96 1.25 347

Pro-selfs 3.99 1.36 235

Subjective 
Knowledge

High 4.21 1.07 258

Low 3.78 1.28 324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4.36 1.25 302

Progressive 3.55 1.20 280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Social Value 
Orientation

Pro-socials 3.31 1.66 347

Pro-selfs 3.66 1.57 235

Subjective 
Knowledge

High 4.05 1.59 258

Low 2.97 1.56 324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4.22 1.67 302

Progressive 2.90 1.42 280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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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

하였다(Kim & Cha, 2016; Song & Lee, 2015). 

설문 참여자들은 ‘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

를 높여 가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그럴 것 같다,’ ‘불가능하다/가능하다’라

는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각자의 정책 지지 의

도를 표명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60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

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 통계 결과

본 연구는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한 세 가지의 독립 

변수들(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

향)과 연속 척도로 측정된 세 가지의 종속 변수들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변량 분산 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 변수

들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간 상관관계가 있

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변량 분산 분석이 방

법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독립 변인으

로 구분된 각 집단 간 종속 변인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는 <Table 1>과 같다.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 결과

다변량 분산 분석 전제 검증

다변량 분산 분석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차변량과 공변량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Levene 검증과 Box의 동질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Choi, 2013). 우선 Levene 검증을 통해서 각 개

별 집단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는지, 다

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 변수들인 원자력 관

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모두 통계적 유의확률이 .0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오차변량의 동질성이 검증되

었다.

Box의 동질성 검증은 각 개별 집단의 공변량이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

이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개별 집단의 공변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같다는 사실을 확

인했고, 다변량 분산 분석의 활용이 문제가 없음

을 검증하였다(Choi, 2013).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 결과

다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

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련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

하였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ilks

의 람다 계수를 바탕으로 검증했을 때, 특히 주관

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은 원자력 관련 기관 신뢰

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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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였다. 반면 사회적 가치 지향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관적 지식과 정

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고, 

각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

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별 삼

원변량 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이후 종속 변수

별 변량 분석을 따로 실시하는 것이 통계적 신뢰도

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Choi, 2013). 

우선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R 2 ＝ 

.138). 사회적 가치 지향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주관적 지식과 정치

Source
Sum of Squares 

(SS)
Degree of 

Freedom (df)
Mean Squares 

(MS)
F

Model 118.789 7 16.970 13.097**

(Intercept) 5299.784 1 5299.784 4090.386**

Social Value Orientation(A) 1.903 1 1.903 1.469

Subjective Knowledge(B) 101.091 1 101.091 78.022**

Political Orientation(C) 17.672 1 17.672 13.640**

A X B .160 1 .160 .124

A X C .041 1 .041 .032

B X C 12.206 1 12.206 9.420**

A X B X C .591 1 .591 .456

Error 743.714 574 1.296

Total 6794.056 582

*p ＜ .05. **p ＜ .01

Table 5.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Wilk’s Lambda F Hdf Edf p

Social Value Orientation .052   1.236 3 578 .147

Subjective Knowledge .890 11.250 3 578 .000

Political Orientation .583 12.612 3 578 .000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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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향은 모두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원

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유의미한 수준

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적인 정치

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

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상호작용은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상

호작용이었다. F 계수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주

관적 지식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행사하는 

정적 영향력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1>은 이

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관적 지

식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응답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였다. 각 집단의 평균값을 놓고 볼 때, 보수적인 정

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

은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표명하였으며

(M ＝ 4.01, SD ＝ 0.83),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응답자

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 ＝ 3.21, D ＝ 1.03).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낮은 응

답자들(M ＝ 2.82, D ＝ 0.913)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낮은 응

답자들(M = 2.72, D ＝ 0.87)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의 경우 주관적 지식에 따른 원자력 관리기관 신뢰

도의 평균 차이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

는 응답자들의 경우보다 극명했다. 즉, 주관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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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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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

지만, 특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

답자들의 경우 주관적 지식의 낮고 높음에 따른 원

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편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

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기술 태도에 미치는 효과

를 삼원변량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Table 6> 

참조).

통계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

식, 정치적 성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관한 

변량의 약 8% 가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 2 ＝ .078). 한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설명 모형과 비슷하게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만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참

여자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참여자들이 진보

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참여자들 보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가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앞서 원자력 관

리 기관 신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지식

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이듯,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Source
Sum of Squares 

(SS)
Degree of 

Freedom (df)
Mean Squares 

(MS)
F

Model 82.045 7 11.721 6.899**

(Intercept) 8213.140 1 8213.140 4834.131**

Social Value Orientation(A) 2.328 1 2.328 1.370

Subjective Knowledge(B) 35.988 1 35.988 21.182**

Political Orientation(C) 46.476 1 46.476 27.355**

A X B .549 1 .549 .323

A X C 1.024 1 1.024 .603

B X C 6.552 1 6.552 3.857*

A X B X C .380 1 .380 .224

Error 975.220 574 1.699

Total 10133.44 582

*p ＜ .05. **p ＜ .01

Table 6.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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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의 평균(M ＝ 

4.68, SD ＝ 1.1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보수적 

정치 성향과 낮은 주관적 지식 집단(M ＝ 3.88, 

SD ＝ 0.97), 진보적 정치 성향과 높은 주관적 지

식 집단(M ＝ 3.72, SD ＝ 1.25), 진보적 정치 성

향과 낮은 주관적 지식 집단(M ＝ 3.60, SD ＝ 

1.13)이 따랐다. 전반적인 양상은 앞서 원자력 관

리 기관 신뢰도와 비슷하였다. 진보적인 정치 성

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주관적 지

식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

교적 작게 나타났지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

지고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주관적 지식의 낮

고 높음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더욱 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

리고 정치적 성향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삼원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Table 7>에는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

식, 정치적 성향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

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영향에 대한 삼원변량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델의 통

계적 설명력은 약 12%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R 2 

＝ .112), 앞서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지식이 높을

수록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더욱 강하게 형성

되었으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

답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

자들보다 더욱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

명하였다.

한편,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와 관련해서도 주

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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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n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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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

도와 마찬가지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있어

서도 주관적 지식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정치적 성

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수적

Source
Sum of Squares 

(SS)
Degree of 

Freedom (df)
Mean Squares 

(MS)
F

Model 169.650 7 24.236 11.436**

(Intercept) 6553.975 1 6553.975 3092.703**

Social Value Orientation(A) 7.759 1 7.759 3.661*

Subjective Knowledge(B) 61.620 1 61.620 29.077**

Political Orientation(C) 92.905 1 92.905 43.840**

A X B .004 1 .004 .002

A X C .353 1 .353 .167

B X C 22.175 1 22.175 10.464**

A X B X C .079 1 .079 .037

Error 1216.406 574 2.119

Total 8330.111 582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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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eraction effects on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Table 7.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F

rid
ay

, J
ul

y 
9,

 2
02

1 
2:

16
 P

M



www.earticle.net

124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성

향을 가진 응답자들 보다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한 가운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

진 집단의 경우 주관적 지식의 낮고 높음에 따라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더욱 극명한 차이가 발

견된 반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 사이

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견되었

다. 즉, 주관적인 지식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경우 더욱 크게 발현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검증

되었다.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의 변화와 

맞물려 점차 격화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

적 논의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반응 형성 과

정을 이전과는 다른 이론적 시각과 관점에서 조망

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 

대립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

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지형을 가치 지향적이

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개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등

이 형성되는 동인과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때문에 본 연구는 특히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분

석적 초점을 두고, 그러한 가치 내재적인 개인 심

리 변인들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

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등

에 미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주관적 지식과 정

치적 성향의 독립적인 효과들이다. 본 연구 결과,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공히 개인의 주관적 지

식과 정치적 성향은 일관되고도 강력한 선행 요인

으로서 작용하였다.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제안되거나 실

증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새롭지는 

않다. 원자력 발전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

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해당 개인이 형

성하는 인식, 태도, 행동 등은 긍정적으로 형성, 발

전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Chung et al., 

2018; Ko & Kim, 2016; Lee et al., 2018). 마찬가

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지

식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스스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 태도, 행동 의도 등이 호의적으로 형

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지

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보다 정교화된 정보 처리 가능성의 제고, 부정적

인 감정의 완화, 낙관적 편견의 발생 등으로 그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다(Kim, 2019; Lee & Lee, 2011). 

결국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인 차원의 지식수

준이 높을수록 해당 개인이 원자력 발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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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시지를 더욱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지고 효용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제고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

적 반응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

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 이슈는 지속

적으로 정치화, 이념화되었고, 원자력 발전에 관

한 뉴스 보도마저도 각 언론사들이 표방하는 정치 

색깔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면서 개인의 정치

적 성향은 그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등에 관한 효과적인 예측 변인이 되어 가고 

있다(Kim, 2017; Lee et al., 2015). 본 연구의 결

과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동일선상에 있다. 경

제 발전,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등 원자력 발전의 

장점들은 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사람들

과 더욱 용이하게 조응하고, 환경 파괴, 원전 사고 

위험성 등 원자력 발전의 단점들은 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욱 잘 수용된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개인들은 진보

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개인들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서 더 긍정적인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친원

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

적인 측면은 주로 보수적인 이념 가치와 더욱 잘 

연결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진보적인 이념 가치와 더욱 잘 양립 가능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어 온 원자력 발전 관련 뉴스

의 논조와 선택적 뉴스 노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반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심리

적 반응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이라 유추할 수 있다(Park et al., 2014; Lee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으로 양극화된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지형을 입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

출의 지난함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의 정치화, 이념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국가 에너지 정책으

로서의 원자력 발전이 태생적으로 가진 가치 내재

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지향에 분석적 

초점을 경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

회적 가치 지향은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에 비

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종속 변수별 삼원변량 분석 결과, 개

인의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친자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친사

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높은 친원자력 정

책 지지 의도를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친자기

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단기적 이익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친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공동체

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Bogaert et al., 2008; 

Van Lange & Liebrand, 1991). 이러한 결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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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성, 발전된 원자력 발전에 

관련 거시 사회 담론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고 찬성하

는 측의 입장 속에서 원자력 발전은 다른 어떠한 

전력 발전 방법들보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

는 개인적,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친자기적 성

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력 공급 방식보

다 가격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료를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적, 

단기적 이익이 더 높은 대안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을 비판하고 반대하

는 측의 논리는 주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본질적으

로 갖고 있는 환경 파괴적인 요소와 원전 사고의 

위험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장기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

들에게 더욱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다. 추론컨

대,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함으로써 친자기적 

성향의 사람들과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본다.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

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공히 주관

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

가 발견된 점은 흥미롭다. 신뢰도, 태도, 지지 의도

의 모든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관적 지식이 더

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

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

데에서도 주관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긍정

적인 신뢰도, 태도, 지지 의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편차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

났다. 즉,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이 높

아질수록 신뢰도, 태도, 지지 의도가 긍정적인 방

향으로 증폭되는 확증 편향성(confirmation bias)

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Knobloch-Weterwick, Mothes, & Polavin, 

2020).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

신의 기대나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 정보 탐색, 

해석, 기억에 의존해 기존 태도 및 신념과 일치하

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상충되는 정보

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무시 또는 왜곡하는 경

향이 더 강해 태도 양극화(attitude polarization)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Kuhn & Lao,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떠한 선행 연구들을 통

해서도 보고된 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제를 체계화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론해 보건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호의적이

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이러한 선유 경향

을 보다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후속 연

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

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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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의 복잡하

고 미묘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다양한 과정과 형식

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

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의 기저

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점차 정치화, 이념화, 가

치내재화 되어 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 에너지 정책으

로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교환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현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원자

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치화, 가치내재

화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숙의

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

닌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난맥을 

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

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의 설문 조사를 설계하고 진

행했지만, 전문 조사 업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

했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의 확률적 표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법론적인 

점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매개 모형 검

증이 본 연구 결과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

를 들면, 사회적 가치 지향이 정치적 성향을 거쳐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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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gainst the backdrop of heated controversies and conflicts over nuclear energy issues in South 
Korea, this study looked into the independent as well as interdependent effects of social value 
orientation, subjective knowledge,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attitudes toward the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intentions to support 
pro-nuclear energy policies.

Methods
A nation-wide survey was administered, resulting in 582 samples. A series of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s well as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subjective knowledge is positively related to all the dependent 
variables. Also, people who have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trust, attitudes, and intentions, compared to those who have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Social value orienta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ntions to support pro-nuclear 
energy policies, while pro-selfs reported more such intentions than pro-social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ubjective knowled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re found and discus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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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onclusions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nuanced as well as complicated mechanism of individuals’ 
psychologies regarding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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